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6강전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파72,6,381야드)에서 열린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4억원, 우승상금 1억원) 16강전에서 상위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했다. 1번 시드를 받은 서희경(23,하이트)과 4번 시드를 받은 안선주(22,하이마트) 등이 차례로 탈락하며 짐을 쌌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김보경(23,던롭스릭슨)과 지난해 준우승자 최혜용(19,LIG)은 무난하게 8강에 올랐다. 
서희경은 옛 동료였던 정혜진(22,삼화저축은행)에게 1개홀을 남기고 2UP으로 패했다. 64강전부터 어려운 승부를 펼쳐왔던 서희경은 16강전 역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전반 9홀에서만 2홀차로 끌려가던 서희경은 10번홀에서 버디를 낚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 했으나 이어지는 11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다시 주저앉았다. 결국 버디와 보기를 1개씩 더 추가한 서희경은 17번홀에서 비기며 2&1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국내 지존’ 서희경의 짐을 싸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옛 동료 정혜진. 정혜진은 신인 시절부터 하이트 소속으로 3년간 한솥밥을 먹었기에 그 누구보다 서희경을 잘 알고 있었다. 서희경이 32강전을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정혜진은 착하고 여린 이미지와 달리 강한 승부욕을 소유하고 있다. 서희경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킨 정혜진은 8강전에서 지난해 챔피언 김보경과 맞붙는다. 

지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안선주는 윤슬아(23,세계투어)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첫 홀에서 버디를 낚아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안선주는 이후 보기만 2개를 범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윤슬아는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내며 3홀을 남기고 4UP으로 8강행을 확정 지었다.

윤슬아는 연장 접전 끝에 ‘얼짱 루키’ 안신애(19,푸마)를 꺾고 올라온 유소연(19,하이마트)을 상대한다. 유소연은 지난 64강전부터 16강전까지 올해 신인들과 맞상대하며 힘겹게 8강에 진출했다. 3번의 대결 중 2번이나 연장 승부 끝에 8강에 진출한 터라 유소연의 집중력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최혜용은 장지혜(23,하이마트)를 상대로 침착하게 플레이를 펼쳐 2&1으로 승리를 따냈다. 지난해 3위에 올랐던 김혜윤(20,하이마트) 역시 루키 장수화(20,슈페리어)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 최혜용과 김혜윤은 23일(토) 오전 11시 48분에 티오프 한다.  

한편, 대회회 첫날 김하늘(21,코오롱엘로드)을 누르고 32강전에서 김희정을 꺾은 이현주(21)가 같은 소속인 오안나(20,이상 동아회원권)를 3&2로 이겼다. 이로써 이현주는 8강전에서 남민지(21,LIG)를 꺾고 올라온 홍란(23,먼싱웨어)을 맞상대한다. 이현주와 홍란은 오전 11시56분에 8강전을 치른다. 
두산중공업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8강전은 23일(토) 오전 11시40분에 첫 팀이 티오프 한다. 16강전 하이라이트와 8강전은 Xports, J골프, 네이버, tu미디어를 통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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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파트 고형승
[16강전 대회결과]

1번티(OUT)
	조
	시 간
	플레이어
	플레이어
	결 과

	1
	6:40
	안선주(22,하이마트)
	윤슬아(23,세계투어)
	윤슬아 4&3

	2
	6:48
	최혜용(19,LIG)
	장지혜(23,하이마트)
	최혜용 2&1

	3
	6:56
	이현주(21,동아회원권)
	오안나(20,동아회원권)
	이현주 3&2

	4
	7:04
	서희경(23,하이트)
	정혜진(22,삼화저축은행)
	정혜진 2&1


10번티(IN)
	조
	시 간
	플레이어
	플레이어
	결 과

	1
	6:40
	유소연(19,하이마트)
	안신애(19,푸마)
	유소연 19Holes

	2
	6:48
	김혜윤(20,하이마트)
	장수화(20,슈페리어)
	김혜윤 4&3

	3
	6:56
	홍  란(23,먼싱웨어)
	남민지(21,LIG)
	홍  란 5&4

	4
	7:04
	김보경(23,던롭스릭슨)
	윤채영(22,LIG)
	김보경 1UP


